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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개요

서울에 계단하는 분들과 연이 닿아 협업을 했음. 요즘은 계단이 다양해짐. 벽시계 같

은 데 들어가는 부장품, 소형 액자의 수출이 많았음. 김포에서 공장을 하는 게 유리해

서 공장을 하다가 imf 때 어려워졌음. 요즘은 가게를 접고 교육을 하고 있음.

주요 색인어

목재, 가격대, 고무나무, 밀가루, 합판, 요소, 도구, 칼, 계단, 제작 과정, 멋, 도원, 

목공 메카, 배다리, 대리점, 대패, 부품, 협업, 스피커, 세운상가, IMF, 도화동, 집성

목, 수입, 수업, 집중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근황 00:00:37∼

00:03:01

▷활동기획안

▷구술활용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음성파일

▷녹취문

- 명절 지나고 주말에 비 많이 옴.

2. 사용 목제

00:00:56~

00:04:19

- 소비자의 선호도, 목재의 가격 등 때문에 수종이 바뀌는 경우가 

있음.

- 고무나무는 강질임.

- 합판을 만들거나 접합할 때 요소와 밀가루를 혼합해서 씀.

- 방수합판은 요소 비율이 많고 일반 합판은 밀가루 비율이 많음.

3. 사용 도구

00:04:20~

00:06:27

- 개인 취향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가 다름.

- 예전엔 서울역 영춘교 있는데가 목공기구판매 메카였음. 지금은 

없음.

4. 계단 제작 과정 00:06:28~

00:09:11- 한국의 건물이 고급화되면서 계단이 다양해짐.

5. 목공 거리의 변화

00:09:12~

00:12:13

- 76년 당시 도원은 목공의 메카였음.

- 큰 메이커가 생기면서 경쟁력이 안 생겨 이제는 거의 문 닫음.

- 메이커거 판매하는 중간 판매자가 되어버림.

6. 수출품 제작
00:12:14~

00:34:40



- 벽시계 같은 데 들어가는 부장품 수출 많이 함.

- 옛날엔 이런 걸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 주문이 많았음.

- 장식, 손잡이 같은 부품 조달했음.

- 서울에 계단하는 분들과 인연이 되어서 협업을 하게 됨. 

- 우드박스 회사 할 때, 처음엔 좋았는데 imf 쯤에 조금 어려워짐.

- 그때 김포에 있던 작은 경공업들이 한 70~80%가 문 닫았음.

- 김포에서 공장을 하는 게 유리

- 인천에 연탄 공장이 많았음.

- 일할 때 연탄보단 목제 똈음.

- 소나무, 오크 참나무로 가구를 만들었음.

- 우리나라도 집성목을 만들어보자 했지만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실

패했음. 

- 공장에서 남는 부산물들은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져감.

- 만든 품목 중 소형 액자의 수출이 가장 많았음.

- 가게는 접고 수업에 집중하고 있음.


